
보도시점 14:00 이후 배포 2026. 7. 1. (수)

G-PASS기업 94개 사 지정... 글로벌 조달시장 개척 나선다

 - 2026년 2분기 ‘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’(G-PASS) 지정서 수여식 개최
 

 - G-PASS 지정기업은 해외 마케팅, 바이어 매칭 등 해외 진출 다방면 지원혜택… 
하반기엔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위한 지원사업 추진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‘2026년 2분기 해외조달시장

진출 유망기업(이하 G-PASS) 지정서 수여식’을 개최했다.

G-PASS 지정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국내기업을 지정하여 글로벌

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 조달청은 2013년부터 G-PASS 지정을

통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오고 있다.

2분기 G-PASS로 지정된 기업은 총 94개 사로, 신규지정 36개 사와 재지정

58개 사가 포함되었다. 이번 분기 신규지정 기업의 지정 심사 통과율은 약

50%로 나타났다.

이번 G-PASS 지정 기업 중 혁신제품 보유 기업은 역대 최다인 23개 사로,

혁신제품 지정에서 G-PASS까지 조달 지원제도 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

있다. 한편, ‘지정 패스트트랙’으로 지정된 기업은 6개사로 나타났다.

 * 혁신제품 해외실증 성공기업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이 충분한 기업은 1차 지정심사 면제

신규지정 기업에는 혁신제품 지정 포터블 X-Ray를 생산하는 주식회사

오톰, AI 기반 의료지원 시스템으로 주요국 의료기기 인·허가를 획득한

(주)에이아이트릭스, 항온항습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간 수출액이 천만

불에 달하는 주식회사 동인써모 등 역량 있는 기업이 다수 포함되었다.

보도자료 



G-PASS 지정 기업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

받을 수 있다. 특히 G-PASS 신규지정 시, ‘유망기업 집중지원 사업’을 통해

해외조달시장 역량강화 교육, 상시 바이어 매칭·상담, ‘수출동행파트너’

배정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.

올해 하반기에 조달청은 UN 시장개척단, 국제기구 특화 전시회 참가 등

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.

백승보 조달청장은 “최근 이란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증가로 새로운

시장 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”이라며, “기술력과 품질 등 기본 역량이

탄탄한 조달기업들이 내수 조달시장에 머무르지 않고, 글로벌 조달시장으로

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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